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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경관을 거스르지 않는 공공건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경관에 거스르지 않는 공공시설물을 제안하였다.

소방서의 초기 계획안은 철근콘트리트 구조에 기와지붕을 씌운 형태였다.

우리는 소방서가 들어설 대지 주변의 맥락과 경관을 고려하여 한옥 소방서를 제안하게 되었다.

한옥이며 동시에 소방서의 기능을 위해 소방서에 필요한 대형차고, 사무공간 등을 

한옥이라는 뼈대안에서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통기법에서 나아가 신한옥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에 더해 마당, 마루, 창호 등을 통해 한옥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방서를 계획하였다. 



공간으로서의 한옥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개념도.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주변 항공사진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전경

STEP 1. 한옥소방서를 위한 설득

외관의 모습만 한옥인 철근콘크리트 조로 계획되었던 초기계획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은 진정한 한옥적 
공간을 구현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채나눔을 통한 구조의 해결 및 
한옥적 공간 요소를 적용해 소방서의 기능이 한옥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STEP 2. 채나눔을 통한 기능, 구조의 적용

소방서의 출동동선의 집중화 및 단순화를 위해 업무공간은 자연스럽게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구성되었다. 기능에 맞게 업무공간은 앞채가 되고 
생활공간은 뒤채로 나뉜 것이다. 나우어진 채는 필요공간을 위해 각각 
다른 목구조를 적용하였다.

STEP 3. 채 사이의  느슨한 여유공간

나누어진 채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안마당이 구성된다. 생활공간인 뒤채는 
안마당을 향해 창을 내고 안마당에는 쪽마루를 두어 느슨한 여유공간이 
구성된다.



소방서의 기능을 담은 한옥

1.  소방서의 차고

소방서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 펌프차, 
물탱크차 등 대형 차량이 사용가능한 차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차고의 최소 Span은 약 7.5m, 
높이 3.0m 이상으로 전통적 구법의 한식목구조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앞채의 글루램 구조

차고의 기능을 위해 대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글루램 
구조를 적용하여 필요 Span과 높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글루램 방식은 집성목을 가공하여  구성되는 
방식으로 구조해결과 목부재를 사용하는 공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3. 뒤채의 한식목구조 

소방관의 대기실 및 체력단련실 등 오랜시간 
머무르는 생활공간은 한식 목구조를 적용하였다. 
전통적 구법에서 나아가 신한옥의 기술인 경량벽체와 
경량지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현대적 
한옥으로 쓰여지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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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에서의 소방(消防)의 이미지

한옥이면서 소방서인 건축물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전통건축의 화방벽 요소를 차용하였다.

동궐도(1820년대)에 나타나는 창덕궁 수방재와 같이 중요 물건을 보관하는 건물에는 벽돌과 같은 

방화를 위한 재료가 벽체 입면부에 적용되었다. 임금의 어진이나 숭배대상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화재방지를 위한 화방벽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전통적으로 화방벽 재료로 사용된 

벽돌과 사고석을 입면부에 적용하여 한옥의 건축언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창덕궁 수방재의 측면 벽돌 구성 구조

어진보관장소의 화재를 대비한 구조

남관왕묘의 측면벽

전통적 소방의 이미지를 적용한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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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대응한 한옥 소방서

위험에 맞서는 소방관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 되길 바랬다. 앞채와 뒤채의 채분리를 통해 자연스런 안마당이 구성된다. 

창호는 안마당을 향해 열려 외부를 조망할 수 있으며 안마당의 쪽마루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뒤채인 단층의 ㄷ자형 한옥에는 직원대기실, 센터장실,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의 실이 계획되어 출동 전 한옥의 편안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한옥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본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공 후 7년만에 다시 찾았다. 지상 2층에는 PTSD실(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유실)을 두었는데 COVID-19를 겪으면서 격리된 

소방관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안온한 한옥의 공간에서 격리기간 동안에 심신을 치유했다고 하니 나름 보람을 느낀다.

한식목구조를 느낄 수 있는 뒤채

자연스레 구성되는 안온한 안마당한옥의 요소를 적용한 입면

앞채 2층의 외부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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